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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6. 9. 1.(화) 08:00 보도시점
(인터넷)2026. 9. 1.(화)국무회의 종료 시

(지  면)2026. 9. 2.(수) 조간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117.6조 원 편성
- 영유아 교육‧보육 9조 9,691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조 8,718억 원
- 고등교육 18조 9,661억 원, 평생‧직업교육 1조 4,084억 원 등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지역‧청년지원, 첨단분야‧인공지능(AI) 인재양성 집중투자
- 미래대응기금(교육‧인재계정)을 재원으로 4조 9,315억 원 규모의 사업 편성

  교육부는 9월 2일(화)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117조 5,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7년 예산안 규모는 117조 5,962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106조 3,607억 원 
대비 11조 2,355억 원(10.6%) 증가하였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89조 7,354억 원으로, 전년 82조 1,165억 원 
대비 7조 6,189억 원 증가하였다. 고등교육 분야는 18조 9,6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조 392억 원 대비 2조 9,269억 원 증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어 교육‧인재계정에 영유아‧고등교육 
분야 사업 총 4조 9,315억 원이 편성되었다.

《 2027년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 》
(단위 : 억원, %)

구  분
’26년 ’27년 전년(본예산) 대비

본예산(A) 추경 예산안(B) (B-A) %

▣ 총지출 1,063,607 1,111,733 1,175,962 112,355 10.6

【교육분야】 994,774 1,042,899 1,102,722 107,948 10.9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821,165 868,884  897,354 76,189 9.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6,687 764,381  788,718 72,031 10.1

 ▪ 고등교육 160,392 160,795  189,661 29,269 18.2

 ▪ 평생·직업교육 11,688 11,691 14,084 2,396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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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교육부는 유보통합 등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9조 
9,691억 원(영유아특별회계 편성 규모 등 영유아 지원사업 총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조 8,718억 원 등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9조 7,354억 원을 편성하였다.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 (’26) 7,965억 원 → (’27안) 1조 1,698억 원  》

  생애 초기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 
6,429억 원을 투자한다. 전년 대비 1,726억 원을 증액하여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도 전년 대비 2,007억 원 증액된 5,269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을 
기존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하고, 기존 입소 대기가 많은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 어린이집의 0~1세 반 추가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 
운영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영유아 자녀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예산도 3조 7,959억 원으로 만0~2세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하는 등 전년 대비 1,324억 원 확대 편성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6) 71조 6,687억 원 → (’27안) 78조 8,718억 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78조 8,718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7조 
2,031억 원 증액되었으며, 향후 개편된 산식에 따라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

할 예정이다.

  * 교부금 추계 : (’27) 78.9조 원 → (’28) 84.3조 원 → (’29) 90.1조 원 → (’30) 92.7조 원

  개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교부금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교육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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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청년 지원 강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4조 4,655억 원을 투자한다. 그 중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거점국립대 혁신 : (’26) 6,487억 원 → (’27안) 7,944억 원 》

  지역 균형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을 7,944억 원으로 확대(전년 대비 
1,457억 원)하고 성공모델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성장엔진 및 인공지능(AI) 분야 패키지 지원 규모를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으로 상향 지원한다. 

《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신설 : (’26) 800 → (’27안) 3,280억 원 》

  지역 청년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3,280억 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2,130억 원)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여 우수 인재의 지역 유입과 정주를 이끌고, 
지방사립대(1,150억 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0.4만 명에서 1만 명
으로 2.5배 확대 개편한다. 

《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 (’26) 0 → (’27안) 6,910억 원 》

  전체 거점국립대를 포함하여 지방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의 단년도 재정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총 21개 지방국립대 대상 6,910억 원 
규모의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 (’26) 0 → (’27안) 4,650억 원 》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창업 도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4,650억 원)’를 신설하여 현장 실습학기에 참여한 
6만 명의 대학생에게 월 230만 원(정부:기업=50:50)의 실습지원비와 월 10만 원의 
실습참여비용 등을 지원하고, 대학 창업교육 역량 고도화, 청년 창업기숙사 확충
(5개소→7개소) 및 창업 우수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470억 원 규모의 ‘대학 창업
교육 기반 고도화 사업’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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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분야, 이공계 및 인공지능(AI) 미래인재강국 도전

  교육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할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3조 2,630억 원을 
투자한다. 그 중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첨단분야 인재양성 : (’26) 4,856억 원 → (’27안) 6,646억 원 》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전형 첨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년 대비 
1,790억 원 증액하여 현장 밀착형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기업‧지역‧공공기관이 
제시한 실무 애로사항을 학부생이 프로젝트(PBL) 방식으로 직접 해결해 보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1,400억 원)’을 신설하여, 학생 1명이 한 학기 동안 
1개의 실전 과제를 완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 (’26) 0 → (’27안) 6,000억 원 》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이공계 교육 및 기초연구 기반 확충에도 
전폭적인 재정을 투입한다. 사립대가 산업계의 인력‧기술 수요에 발맞춰 첨단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지역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6,000억 원 규모의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 인공지능(AI) 재도약대학 : (’26) 0 → (’27안) 2,070억 원 》

  성인이 기존 전공과 경력에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결합하여 직무 향상 및 
경력 재설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40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2년 내외의 인공지능 
융복합(X+AI) 집중교육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재도약 대학(2,070억 원) 사업을 
신설한다.

《 기초학문 연구지원 : (’26) 1조 5,524억 원 → (’27안) 1조 7,414억 원 》

  이와 함께 기초학문 연구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에 대학을 대상으로 블록펀딩 방식의 재정을 지원하는 ‘연구
중심대학 기반 구축(Basic)’ 사업(300억 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학술생태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이공학 및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에 1조 99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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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사업 편성

  미래대응기금 신설 첫 해인 2027년도 교육‧인재계정 사업은 총 4조 9,315억 원
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청년 정주 지원, 
인공지능(AI)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에 집중 투입된다. 

분류 사업명 ’27년(안) 비고
영유아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5,269 기존+신규

지역‧
청년지원

대학창업교육기반고도화 470 신규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6,910 신규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4,650 신규
거점국립대 혁신사업 7,944 기존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3,280 신규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235 기존
소계 23,489

AI 
미래인재

양성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200 신규
AI 재도약대학 2,070 신규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6,000 신규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 300 신규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5,519 기존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6,469 기존
소계 20,558

《 교육부 ’27년 미래대응기금 사업 편성목록(단위: 억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
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라고 강조하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이 신설된 만큼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책임자 과장 김아영 (044-203-6033)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044-203-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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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

1 예산안 총괄

 □ ’27년 교육부 예산안 : 117.6조 원 

전년 본예산(106.4조 원) 대비 11.2조 원, 추가경정예산(111.1조 원) 대비 6.4조 원 증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26년 82.1조 원 → ’27년 89.7조 원(7.6조 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년 71.7조 원 → ’27년 78.9조 원(+7.2조 원)

  ◦ (고등교육) ’26년 16.0조 원 → ’27년 19.0조 원(+3.0조 원)

  ◦ (평생‧직업교육) ’26년 1.2조 원 → ’27년 1.4조 원(+0.2조 원)

< ‘27년 예산안 최종 심의 결과 >
(단위 : 억원, %)

구  분
’26년 ’27년 전년(본예산) 대비

본예산(A) 추경 예산안(B) (B-A) %

▣ 총지출 1,063,607 1,111,733 1,175,962 112,355 10.6

【교육분야】 994,774 1,042,899 1,102,722 107,948 10.9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821,165 868,884  897,354 76,189 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6,687 764,381  788,718 72,031 10.1

 ▪ 고등교육 160,392 160,795  189,661 29,269 18.2

 ▪ 평생·직업교육 11,688 11,691 14,084 2,369 20.5

 ▪ 교육일반 1,529  1,529 1,622 93 6.1

【사회복지분야】 68,833 68,833 73,241 4,408 6.4

 ▪ 기초생활보장  1,711  1,711  1,890 179 10.5

 ▪ 공적연금 67,123 67,123  71,351 4,228 6.3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3,909 164,312 143,139 △20,770 △12.7

 ▪ 영유아특별회계 92,948  92,964  94,422 1,474 1.6

 ▪ 미래대응기금    -         - 49,315 49,315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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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증액사업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➊ 유보통합 국정과제 추진 : (‘26) 7,965 → (‘27안) 1조 1,698억 원 

   ◦ ‘27년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완수를 위해 3세 반으로 확대(+1,726억 원)

✔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 (26년) 4,703억 원 → (27년) 6,429억 원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대상을 0세→1세 반까지 확대,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 어린이집 0~1세 반 추가 개설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신설 

✔ 인건비 지원기관 : (26년) 750억 원 → (27년) 1,239억 원 
✔ 인건비 미지원기관 : (26년) 2,512억 원 → (27년) 3,960억 원 
✔ 국공립 인센티브 : (26년) 0 → (27년) 70억 원 

  ❷ 영유아보육료 : (‘26) 3조 6,635억 원 → (‘27안) 3조 7,959억 원 

   ◦ 0~2세 보육료 지원단가 3% 인상 및 연장보육 실이용자 현황 등 반영

  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6)71조 6,687억 원 → (‘27안)78조 8,718억 원

  ◦ 국가 경제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기존 내국세 연동(20.79%) 방식에서 산식 개선*

* 전년도 교부금 x (1 +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x [1 +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x 0.35)]

   ◦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전출액 제외) 20.79%는 국가가 흔들림 없이 교육‧
인재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내국세 20.79% 연동제 취지 계승*

       * 「미래대응기금법｣상 교육‧인재계정 재원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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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청년 지원 강화

  ➊ 거점국립대 혁신 : (‘26) 6,487억 원 → (‘27안) 7,944억 원

   ◦ (집중지원) 성과 창출 및 지역 거점국립대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 
3개 거점국립대 집중투자 및 대학당 지원 규모 확대

       ※ 성장엔진 및 인공지능(AI) 분야 패키지 3교, 첨단분야 공유대학 100억 원 신규
지원으로 교당 700억 원 → 800억 원

✔ 거점국립대 육성 : (26년) 2,622억 원 → (27년) 3,252억 원 

✔ 성장엔진 브랜드단과대 : (26년) 1,200억 원 → (27년) 1,200억 원 

✔ AI 지역거점대학 : (26년) 300억 원 → (27년) 300억 원 

✔ 거점국립대 특성화 지방대학 : (26년) 2,352억 원 → (27년) 3,170억 원 

  ❷ 신규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 (‘26) 800 → (‘27안) 3,280억 원 

   ◦ (지방 국립대) 기존 장학금을 확대(약 0.1조 원)하여 지방국립대에 
진학하는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2,130억 원, 6만 명)

   ◦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을 확대 개편(0.4→1만 명)하여 지역 
사립대 우수학생 지원 강화(1,150억 원)

  ❸ 신규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 (‘26) 0 → (‘27안) 6,910억 원 

   ◦ 지방 국립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등에 자율 투자할 수 있도록 총액 지원

       ※ (지원대상) 지방국립대 21개교, 거점국립대 평균 500억 원, 일반국립대 평균 200억 원

  ❹ 신규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 (‘26) 0 → (‘27안) 4,650억 원 

   ◦ (실습학기 참여지원) 대학생(일반‧전문, 6만명) 실습학기 참여(학점인정)를 
지원하여, 실질 직무경험을 통한 첫 경력 형성 및 취업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실습지원비(월 230만 원), 실습참여비용(월 10만 원), 현장
멘토링 지원(월 10만 원), 대학운영비, 취업연계 기업발굴‧매칭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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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❺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 (‘26)21,403억 원 → (‘27안)12,000억 원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 (‘26) 0→ (‘27안) 8,966억 원  

   ◦ (성과관리 강화) 지방정부별 ‘26년 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를 엄정히 
평가하고, 성과 중심 환류 방향에 맞추어 사업비 차등 배분(약 4,000억원)

   ◦ (사업분리) 시‧도 행정경계를 넘어 초광역 단위에서 대학‧지역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을 지방정부 지원 사업(앵커)과 분리(8,966억원)

✔ 5극 3특 인재양성 지원 : (26년) 2,000억원 → (27년) 2,133억원 

✔ 특성화 지방대학 : (26년) 3,723억원 → (27년) 5,455억원 

✔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 : (26년) 50억원 → (27년) 50억원 

✔ 첨단분야 공유대학 : (26년) 1,973억원 → (27년) 1,150억원 

✔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 (26년) 58억원 → (27년) 58억원 

✔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 (26년) 180억원 → (27년) 120억원 

  ❻ 신규대학 창업교육 기반 고도화 : (‘26) 0 → (‘27안) 470억 원 

   ◦ 대학 창업교육 역량 고도화, 청년 창업기숙사 및 창업 우수장학금 지원
      ※ 창업교육 고도화(100교, 300억원) + 기숙사(2개소, 160억원) + 장학금(100명, 10억원) 

  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26) 8 → (‘27안) 235억 원 

   ◦ 국민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든 미래 필수역량인 인공지능(AI) 활용 및 
생활·시민역량교육 등을 ｢기본 평생학습｣으로 누릴 수 있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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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분야, 이공계 및 AI 미래인재 강국 도전

  ➊ 첨단분야 인재양성 : (‘26) 4,856억 원  → (‘27안) 6,646억 원 

   ◦ (부트캠프) 첨단산업․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128→170교) 사업
물량 확대 및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1,400억 원) 신설

   ◦ (특성화대학) 로봇‧방산 분야 신규지정(203억 원, +7교) 및 반도체 분야
(400억 원, +8개 사업단(12교)) 등 추가지원(총 +239억 원)

   ◦ (공유대학) 계속지원 5개 분야(550억 원), 신규지원 3개 분야(300억 원) 및 
거점국립대 브랜드단과대 패키지 지원 3교(300억 원) 신규 지원 

✔ 첨단산업 부트캠프 : (26년) 1,342억 원 → (27년) 3,293억 원 

✔ 청년도약 부트캠프 : (26년) 283억 원 → (27년) 706억 원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 (26년) 1,209억 원 → (27년) 1,448억 원 

✔ 첨단분야 공유대학 : (26년) 1,973억 원 → (27년) 1,150억 원 

  ❷ 신규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 (‘26) 0 → (‘27안)6,000억 원 

   ◦ 지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 이공계 학과가 있는 사립대(일반·

전문대, 40교 내외)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

  ❸ 신규인공지능(AI) 재도약대학 : (‘26) 0 → (‘27안) 2,070억 원 

   ◦ 성인학습자 약 2만 명이 대학‧전문대학(40교)에서 2년 내외 학위·
비학위 인공지능 융복합(X+AI) 집중과정을 통해 직무 역량 및 경력 
재도약 추진

  ❹ 기초학문 연구지원 : (‘26) 1조 5,524억 원 → (‘27안)1조 7,714억 원 

   ◦ 대학 이공분야 안정적 연구 기반 조성과 학문후속세대 육성 지원 등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 (26년) 6,223억 원 → (27년) 6,46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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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학문 연구 기반을 안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 중심 대학(20~100억 원) 블록펀딩 방식 지원

   ✔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Basic) : (26년) 0 → (27년) 300억 원 

   ◦ 인문사회 분야 연구형태별(개인-공동-집단), 연구자 성장단계별
(학문후속세대-일반연구) 학술·연구활동 지원체계 강화

   

✔ 인문사회기초연구(R&D) : (26년) 2,884억 원 → (27년) 3,489억 원 

✔ 인문학진흥(R&D) : (26년) 266억 원 → (27년) 317억 원 

✔ 사회과학연구지원(R&D) : (26년) 144억 원 → (27년) 144억 원 

✔ 한국학 진흥 : (26년) 181억 원 → (27년) 182억 원 

✔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 등 : (26년) 410억 원 → (27년) 391억 원 

   ◦ 대학원의 연구 역량 강화, 우수한 석‧박사급 연구인력 집중 양성을 
위한 연구장학금 지원 등 교육환경 구축(‘27.9~, 5단계 사업 진입)

   ✔ 4단계 두뇌한국 : (26년) 5,416억 원 → (27년) 6,422억 원 

 ❺ 신규대학생 인공지능(AI) 공동구독 지원 : (‘26) 0 → (‘27안) 200억 원 

   ◦ 대학생이 구독비용 부담 없이 학업‧연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공지능(AI) 공동계약 지원(국고:대학=5:5 매칭)


